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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스도인의 품격
에베소서 4:25-32 

바울은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일상, ‘ ’
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란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일상 . 
속의 언어 성품 그리고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, .

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품격 있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
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신자의 고결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. 

최근에 내가 들은 말 중에서 위로가 되었던 품격 있는 말 한마디가 있다면 
나눠봅시다. 

바울은 거룩한 성도의 삶은 말에서부터 드러나야 함을 강조합니다 절1. (25, 29 ). 
바울은 성도의 언어 생활에 대해 무엇을 명령하나요 신앙생활에서 세상과 ? 
구별된 언어 사용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나에게 ? 
변화된 언어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. 

바울은 변화된 신자의 삶을 가리키면서 내면적으로 분을 품지 말고 외면적으로 2. 
도둑질 대신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절 사람이 분을 (26, 28 ). 
품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분을 품는 대신 상대를 축복할 수 있을까요, ? 
삶 속에 조금 더 타인을 배려하고 선을 행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자세는 
어떤 것일까요? 

바울은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고 명령합니다 절3. , (32 ). 
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현재 나의 삶 ? 
속에서 용서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진정한 용서를 위해 내가 해야 할 결단이 
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. 

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“
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에베소서  ” ( 4:32)

 


